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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기상과학원-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,

‘2050 탄소 중립’ 달성을 위해 과학적 연구 역량 모은다
- 국립기상과학원-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기관업무 협약

- 국가 감시소와 도심 온실가스 관측 데이터 공유, 기후변화 대응 연구

□ 기상청(청장 박광석) 국립기상과학원은 11월 24일(화), 기후변화 대응

연구를 위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(원장 신용승) 업무협약(MOU)을

맺었다.

○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‘2050 탄소 배출제로달성을 위해 국가 

감시소와 서울 도심 지역의 온실가스 관측 데이터를 공유하고, 기후

변화 대응 연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.

□ 이번 협약의 세부 내용은 ▲온실가스 관측 기술 및 자료 공유 

▲측정 자료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공동 연구 ▲교육 훈련 및 

전문 인력교류 ▲학술정보 교류 및 공동 연구 논문 작성 등 기타 

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.

□ 국립기상과학원(원장 주상원)은 국가 온실가스 대표 측정기관으로 3개의

기후변화감시소(△안면도 △제주도 고산 △울릉도·독도)에서 7종의 온실

가스를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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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또한, 미래 기후와 기상이변 대응을 책임지는 기상기후 연구기관으로,

△세계기상기구의 온실가스 관측망의 표준을 제시 △첨단 관측 장비를 

이용한 온실가스 감시 △국제 기준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개발 등 

다양한 기상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.

□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09년 △관악산을 시작으로 국내에서 유일한 

도심 지역의 이산화탄소 측정을 맡고 있으며, △남산 △올림픽공원 등 

3곳에서 온실가스 실시간 관측망을 운영하고 있다.

○ 최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도시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을 

산정해 국제 학술지에 발표하는 등 기후변화 업무를 확장하고 있다.

□ 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기관과 지자체 간 협력으로 생산한 입체온실가스 

정보로부터 국가별 지역별 기여도 분석이 가능하게 되어, ‘2050 탄소 

중립’을 위한 실제적 목표달성에 이바지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

기대를 모으고 있다.

□ 주상원 국립기상과학원장은 “이번 협약은 ‘2050 탄소 중립’ 달성의 

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관측자료의 생산과 분석에 대한 협력의 첫걸음.”

이라며, “상호 간의 신뢰성 높은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 간 탄소 

중립을 위한 정보생산과 기후외교에 이바지하고, 지자체의 탄소 

저감을 위한 정책지원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”라고 밝혔다.


